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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0년대 광공업 생산통계의 추계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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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1) 1940/1941년 이후부터 해방 후 국민소득 추계를 위해 생산통계가 정비된 1953

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통계공백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40․50년대의 광공

업 생산통계를 품목별로 추계하여 집계한 후 그것을 이전 및 이후의 계열과 연결

함으로써 장기통계를 작성하였다. 해방 전에 광업 생산은 등락이 있지만 증가하

다가 1940년대에 정체하였으며 공업 생산은 1941년에 피크에 이른 후 감소하였

다. 해방과 함께 광업과 공업 생산 모두 급감하였으나 1949년까지 회복하다가 한

국전쟁으로 인해 급감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광업은 1959년, 공업

은 1956년에 해방 전의 최고 생산 수준을 회복하였다. 공업 생산에서 음식료품․

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비중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하다가 

1940년 이후 차츰 하락하여 해방 후에는 6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후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광업에서는 식민지기에 금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금속광물의 비중

이 8할 정도였으나 해방 후에는 석탄광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5할 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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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한국 경제사 연구자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설명하기 위한 장

기 경제통계의 구축에 노력하여 조선후기 및 식민지기에 관해서 상당한 수준의 성

과를 보여주었으며, 나아가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1) 

본 논문의 목적은 장기 경제통계 중 광공업 장기 생산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우

리는 식민지기와 1960년 이래의 30년 동안 광공업 부문의 성장을 통해 빠른 경제성

장을 경험하였다. 광공업 생산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들 각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광공업 성장의 장기 추

이와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근대적 성장경로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식민지 이전의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기존 연구의 

추계가 있는 1910~40년과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1970년 이후의 광

공업 생산추이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사이의 기간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이 

기간에 대한 집계된 통계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 大藏省管理局 편(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歷史的調査󰡕은 해방 전인 1940년대 전반의 공업 업종

별 생산액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방 후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은 국

민소득 추계를 시도하였으며 최초의 공식적인 국민소득 통계서인 󰡔한국의 국민소득 

1953~58󰡕9이후 국민소득 통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는데, 그 결과들이 단편적

으로 또는 통계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1940년대 전반의 공업 생산통계로 이용하고 있는 대장성관

리국 자료는 후술하듯이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해방 후 한국은

행의 국민소득 추계 자료는 시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거나 누차 수정이 필요할 정

도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또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집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에 집계된 통계로는 통계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집계된 통계 대신 새로 장

 1) 식민지기의 장기통계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溝口敏行(1975)과 Suh(1978)이다. 최근에는 보

다 긴 장기 경제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영훈 편(2004), 김

낙년 편(2006), 낙성대경제연구소(2009), 김낙년․박기주(2007), 박기주․김낙년(2009), 

김낙년(2009)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原康宏(2007)와 李鎮勉․権赫旭(2006)의 연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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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산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업 및 광

업의 생산통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1940/1941년까지와 한국은행 국민

소득 통계서에 생산통계가 제시된 1953년부터이며, 그 사이 기간은 사실상 ‘통계공

백기’라 할 수 있다. 

물론 통계공백기라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지는 않으며 다만 통계가 

여러 자료에 산재되어 있고 통계가 단편적이거나 자료들 간에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본 논문은 여러 자료에 실린 광공업 품목별 생산통계를 상

호 비교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 추계를 더하여 집계한 후, 그

것을 업종별로 이전 및 이후의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장기통계를 작성하고자 한다. 

품목별 생산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집계된 통계로는 불가능한 재분류와 분석을 위해

서이다. 또한 본 논문은 대상 시기를 1940/41년부터 1960년까지로 하였는데 그것

은 한국은행의 1953~58년 추계가 제Ⅲ장에서 서술하듯이 불완전한 면이 있어 새로

운 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40․50년대는 전시체제로 인한 통제, 해방 후의 분단과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거나 정비되지 못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관한 연구

는2) 주로 정책에 관한 것이거나 대개 단편적인 통계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고 경제

지표를 전후의 시기와 비교해서 파악하지는 못했다. 1940․50년대의 광공업 생산

통계를 정비함으로써, 1940년대 상반기의 전시경제체제가 식민지의 경제구조에 미

친 영향, 해방 후 광공업 생산의 회복속도와 과정,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

위축의 정도, 원조의 효과,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의 성과 등 관심의 초점이 

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토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제Ⅱ장에서 1940․50년대의 품목별 광공업 생산통계를 정리․추계하기 위

해 사용한 자료와 추계과정을 설명한다. 1940․50년대에 광공업 생산통계 자료는 

작성 주체가 다양하여 제시하고 있는 수치도 상이하며 심지어 동일 기관이 발행한 

통계서 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 선별, 

정리하여 품목별 생산통계를 만든다. 제Ⅲ장에서는 1940․50년대의 광공업 생산액

에 관한 기존의 추계를 본 논문의 추계결과와 비교 검토하며 본 논문의 추계에 기초

 2) 1940년대 전반기에 관해서는 堀和生(1994, 1995, 2001), 김인호(1998), 허수열(2005) 등의 

연구가 있으며, 1950년대와 관해서는 김대환(1981), 김양화(1995, 1996), 이상철(2001), 

이대근(2002)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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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간의 분석을 한다. 제Ⅳ장에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추계결과를 간단히 요

약하고 추계에 기초한 연구의 전망을 제시한다.

Ⅱ. 자료와 광공업 생산액 추계

1. 이용 자료

본 논문이 광공업통계 작성을 위해 이용한 기본 자료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940년대 전반은 전시체제가 강화된 시기로, 생산은 생산력확충이나 군수품생산

을 위해 계획되고 통제되었으며, 생산통계를 비롯한 여러 통계가 작성되었어도 대

부분 공간되지 않았다. 본 논문이 광공업 생산통계 자료로 이용한 것은 [1]과 같은 

내부 비밀자료이다.3) 이 자료는 일본 기획원이 전시물자 조달을 위해 작성한 매년

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의 실적을 일본 국민경제연구협회가 전후에 취합하여 작성

한 것이다.4) [1]의 설명에 의하면, 1944․45년에는 각 부문별 종합판이 인쇄․반

포되지 않았고 자료의 일부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또한 1943년에 생산력확충 부문

에 새로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포함되기 전의 생산통계도 추가하여 실지만, 제외

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된 시점 이후의 통계는 실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력확충 

부문이더라도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의 통

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5) 한편 [1]의 연도는 모두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이

다. 

조선총독부의 제국의회설명자료인 [2]에는 [1]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좀더 상

세하게 분류된 일부 품목이 있다. [3]은 여러 출처로부터 수집된 1927~43(또는 45)

년의 통계가 있다.6) 이상은 생산력확충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해방 후

 3) 즉 󰡔물자동원계획총괄표󰡕(1938~45)에 수록된 ‘생산력확충계획과 그 실적’이다. 1941년의 실

적이 ‘1942년의 생산확충실시계획’에, 1944년의 3/4분기까지의 실적이 ‘생산력확충품목생산실

적표’에 실려 있다(原朗․山崎志郞 편, 1996).

 4) 국민경제연구협회는 전쟁 중 혹은 전후에 발표된 이들 수치가 정부, 통제회 등 발표기관에 따

라 다를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省에 따라 혹은 성 내에서도 생산확충국과 물자동원국에 따

라 다르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정부 발표 수치를 채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5) 생산력확충부문에는 각종 광산물, 철강, 특수강, 경금속, 석유, 화학약품, 기계 및 차량선

박,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펄프처럼 중간에 생산력확충부문에서 제외되어 이후의 통계가 누

락되거나 含水알콜처럼 중간에 포함되어 이전의 생산통계가 누락된 품목도 있다.



1940․50년대 광공업 생산통계의 추계와 분석 41

에 이전에 공적 기관이 작성한 여러 통계를 취합한 [6]은 생산력확충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부 광공업 품목의 생산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수록된 통계의 출처는 주무

기관인 광공국이었다. [6]을 제외한 나머지 [4]부터 [8]까지의 자료도 생산력확충

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를 보완하는데 이용되었다.7) 식민지기의 

광업통계 기본 자료인 [9]는 1941년판이 등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어, 광업에 관한 

통계는 1941년까지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다.

해방 후 통계 작성에 이용한 것은 각 기관이 발간한 통계서이다. 먼저 [10]~[15]

의 한국은행 경제연감과 통계연보 및 조사월보, [16]~[17]의 내무부통계국(또는 경

제기획원)의 대한민국통계연감류는 비교적 긴 계열의 품목별 생산량 통계를 제공한

다. 특히 [10]과 [11]의 자료는 식민지기를 포함하는 통계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과 내무부통계국의 통계서는 수록된 품목의 수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

다. 위 두 자료군의 통계 출처는 대부분 상공부인데, [18]~[21]의 상공부 발간 통

계서는 좀 더 많은 품목에 대해,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소급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은행 발간의 [22], 한국산업은행 발간의 [23]~[24]에서 추가적

인 통계를 구할 수 있다. 최초의 체계적인 국민소득 추계에 활용된 품목별 생산통

계가 수록되어 있는 [25]에는 다른 자료에 없는 품목이 일부 있어 이용하였다.

같은 연도에 대해 상이한 수치를 보이는 자료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시계열통

계를 작성할 것인가? 또한 수치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추계작업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상태를 고려하여, 해방 전후의 통계가 이어

지는 광업, 전시 특수상황과 맞물려 특정 부문의 자료가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는 

1940년대 전반기의 공업, 통계조사기관이 통일되지 않아 여러 통계서에 의존해야 

하는 해방 후의 공업으로 구분하였다. 

 

 6) [3]의 해설에 의하면, 수록된 통계는 生擴실적표, 경금속통제회, 본방광업의 추세, 석유통계

연보, 비료제조업조합, 인견협회, 양회공업회, 철강통계연보, 통산성 조사 등으로부터 수집

되었다.

 7) 예컨대 [8]로부터 들깨기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생산량을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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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광공업 생산통계 추계에 이용한 자료

자료번호 작성자(간행연도) 자료명

[1] 經濟安定本部産業局(1951) 物資動員計劃總括表

[2] 朝鮮總督府(1944) 帝國議會說明資料(제84회, 86회)

[3] 國民經濟硏究協會(1954) 基本國力動態總攬

[4] 朝鮮總督府(1943) 産業生産額等推調書

[5] 南朝鮮過渡政府庶務處調査硏究署(1947) 朝鮮要覽 창간호

[6] 朝鮮商工會議所(1949) 朝鮮經濟統計要覽

[7] 友邦協會 朝鮮酒造業界40年の步み

[8] 南朝鮮過渡政府 朝鮮統計年鑑 1943

[9]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鑛業の趨勢

[10] 朝鮮銀行(1948) 朝鮮經濟年報

[11] 朝鮮銀行(1949) 經濟年鑑

[12] 韓國銀行(1955~59) 經濟年鑑

[13] 韓國銀行(1960~) 經濟統計年報

[14] 韓國銀行(1951.7) 調査月報

[15] 韓國銀行(1952.2) 調査月報

[16] 內務部統計局(1952~54, 57~60) 大韓民國統計年鑑

[17] 經濟企劃院(1961~) 韓國統計年鑑

[18] 商工部(1957) 商工槪況

[19] 商工部(1959) 商工行政槪觀

[20] 商工部(1959.1-3) 統計月報

[21] 商工部(1961.1-2) 商工月報

[22] 韓國銀行調査部(1954) 産業綜覽 제1집

[23] 韓國産業銀行(1955) 韓國産業經濟十年史

[24] 韓國産業銀行(1962) 韓國의 産業-업종별 실태분석-

[25] 韓國銀行調査部(1959) 韓國의 國民所得 4286-4291 부록

2. 1941~60년 광업 생산통계

광업은 품목수가 많지 않지만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들 간에 수치가 일치하

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동일 계통의 자료인 [1]~[3]에는 생산력확충산업에 속하는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해방 후에 작성된 [11]은 식민지기 광업통

계 기본 자료인 [9]와 같은 계통의 자료로 생각되며,8) 거의 모든 광물에 대해 1938

 8) [11]과 [9]는 비교 가능한 1938~41년의 통계가 대부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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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해방 후까지 이어지는 생산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1]~[3]과 [11] 사이에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은 [11]로서 해방 전후의 광업생산 통계를 

작성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로 보완하였다. 따라서 1910년 이래로 대

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통계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본 추계의 작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겸하여, [11]을 광업 생산통계 자료로 사용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하자. 생산력확충산업에 속한 품목이라면 당연히 생산통계가 정

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각 자료에서 비철금속 생산통계를 모은 <표 2>를 보

면, 연과 아연 생산량에서 [2]의 수치는 1940․41년에서 [1]의 제련지 수치와 일

치하지만 1942․43년에서는 광산지 수치와 일치하며, [9], [11]과는 1940년의 아

연에서만 일치한다. 銅 생산량에서는 [1]의 제련지 수치가 1940․41년에서 [2]와 

일치하고 [9], [11]과는 1940년에서만 일치한다. [1]의 광산지와 제련지 수치를 

비교하면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항상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려 

있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2]가 광석의 함유금속량이라

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1940․41년에서 [2]와 일치하는 [1]의 제련지 수치도 함유

금속량으로 판단된다.

[1]~[3]은 제시하는 품목이 적을 뿐 아니라 이처럼 동일 계통의 자료임에도 [1]

과 [2]간에 상호 모순되는 수치가 있고 일관성도 없어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1]을 주로 사용하여 1941~44년의 생산통계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11]은 해방 

후의 통계와도 성격상 연속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 광업자료인 [9]와도 

비교 가능한 연도(1941년 이전)에서 품목별 통계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9]에는 독립제련소 생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1911~40년의 생산추계(박

기주 2006)는 그것을 분리하여 공업에 포함시키고 광산 부속이 아닌 독립제련소의 

원료광석과 광산내 제련품을 광업 생산에 포함시켰다. [11]의 생산통계도 [9]와 

마찬가지로 제련소 생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야 기존 연구의 시

계열과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다. 마침 [2]에  1938~42년의 독립제련소 생산통계

(<표 2>의 비고난에 독립제련소로 표시된 행)가 있으므로 그것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료광석과 광산 제련품을 추정하였다.

1941․42년까지 [2]의 독립제련소 생산과 [11]을 비교하면 동을 제외한 금․

은․연․아연 생산 수치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금의 약 반은 광산에서 직접 

제련되었던 반면, 은․동․연․아연은 대부분 독립제련소의 금 제련과정에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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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생산되었다. 반면, 銅의 경우에는 1941․42년에 [2]의 수치가 [11]보다 더 

크다. 독립제련소의 금 제련에는 동광석도 원료로 대량 투입되는데 동광석의 대부

분은 수이입되었다(조선은행 1948, p.I-94). [11]의 생산수치가 [2]의 제련소 생산

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국내 광석에서 제련한 것만을 계산한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해방 전 비철금속 생산량 

　 자료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비고

금 [3] 29,192 25,188 25,584 22,755 14,458 7,769 금지금

kg [1] 31,603 26,257 23,040 21,305 광산지

[1] 29,614 25,082 22,328 21,638 제련지

[2] 11,536 12,409 12,002 12,215 4,274* 478*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80%

[9] 25,760 22,060 20,633

　 [11] 25,759　22,060 21,487 15,241 5,342 598含有金屬量, 제련소 생산 포함

은 [2] 93,643 106,381 98,524 96,077 79,200* 72,153*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90%

kg [9] 115,681 113,886 109,808

[11] 112,885 109,808 106,173 88,000 80,170含有金屬量, 제련소 생산 포함

동 [1] 2,900 3,782 3,897 5,238 4,174 　광산지

t [1] 11,862 12,944 9,858 2,238 1,726 717 제련지, 1940년 [11]과 일치

[2] 12,944 9,838 3,890 5,382 含有金屬量

[2] 10,539 13,575 10,625 7,986 4,554* 5,193*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100%

[9] 10,539 12,944 10,624

　 [11] 10,539　12,944 3,499 4,759 4,554 5,193含有金屬量, 1939․40년 [9]와 일치

연 [1] 1,937 7,700 7,819 9,520 21,681 16,381 광산지

t [1] 9,178 13,045 14,220 2,475 4,581 5,683 제련지, 1940-41년 [11]과 일치

[2] 13,045 14,250 9,521 21,682 含有金屬量

[2] 7,957 13,806 13,452 10,086 12,925* 14,840*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70%

[9] 7,957 13,045 14,140

[11] 7,957 13,045 14,140 14,185 18,464 21,200 제련소 생산 포함

아연 [1] 7,849 6,300 5,996 8,610 18,444 15,581 광산지

t [1] 20 2,451 6,650 7,722 7,453 5,292 제련지

[2] 2,451 6,650 8,610 18,581 含有金屬量

[2] 1,755 5,989 7,697 10,251* 16,009*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80%

[9] 1,763 5,989

　 [11] 　 1,769 5,989 9,754 12,814 20,011 제련소 생산 포함

주: *는 필자의 추정치이며, 추정방식은 비고난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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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동을 제외한 모든 금속의 광산 생산량은 [11]에서 제련소 생산을 뺀 것

으로 한다. 銅은 제련소 생산이 [11]의 수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광산의 생산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943․44년의 금광산 정리에 의해 제련소에서 금․은의 제

련은 거의 중단 상태였으나,9) 생산력확충계획에 포함된 연․아연은 생산이 위축되

지 않고 오히려 촉진되었다(조선은행 1949, p.I-38). 반면 똑같이 생산력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동광석 수이입의 불가능으로 동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다. 

1943․44년 금․은․연․아연의 광산 생산량은 1942년의 생산에서 독립제련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광산 생산으로 하였으며, 동은 [11]의 생산

량 모두를 독립제련소의 생산으로 하고 광산의 생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

지막으로, 금․은․동, 연, 아연 생산액의 73.6%를 독립제련소에 투입된 원료광

석(금은동광석, 연광석, 아연광석) 생산액으로 보았다.10)

해방 후에도 해방 전의 생산품목이 대부분 이어지지만, 자료들 간에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느 자료의 통계가 정확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다른 연도의 자료와 시계열적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선택하며, 

누년통계표에서 마지막 연도는 수치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다른 자료의 수치를 사용하였다.11) 여러 자료의 수치를 검토한 후, 통계 작성에는 

주로 1946~54년의 통계가 수록된 [23]과 1950~60년의 통계가 수록된 [17]을 이용

하였다. 이외의 자료에서 소금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를 추가하되,12) 통

계 누락이 있는 연도는 해당 품목의 생산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따로 보완하지 않았

다. 또한 1950년은 전쟁으로 인한 생산통계의 누락이 있지만 실제로 생산이 없거나 

미미했다고 간주하여 보완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생산량 시계열을 작성한 후 각각 1941년과 1955년 

 9) 예컨대 장항제련소는 1943년 금산정비령 이후 금 제련은 중단하고 주로 연 및 동 제련을 하였

다(한국은행조사부 1954, p.285).

10) 73.6%는 박기주(2006)가 독립제련소의 투입 원료광석을 계산할 때 적용한 것이다.

11) 예컨대 간행연도가 1948년인 [10]과 1949년인 [11]에 실린 1947년의 통계수치가 상이하면 

[10]의 통계를 배제하였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였다.

12)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24]의 천일염 통계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한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내무부통계국(또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이 발간한 여러 자료에서 확

인할 수 있는 통계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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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불변가격 시계열을 작성하고,13) 불변가격 시계열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와 총 부가가치를 계산하였다. 해방 전은 김낙년 편(2006)이 

1910~41년의 광업 부가가치를 추계할 때 사용한 부가가치율, 해방 후는 1955년의 

부가가치율 곱하여 중분류별 부가가치와 이를 합한 총 부가가치 시계열을 얻었

다.14) 이상의 불변가격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해방 전 계열은 남북한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해방 후의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생산만을 분리해야 한다. 

1911~40년에 대해서는 김낙년(2008)을 이용하고, 1941~44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이전 5년간의 남한 생산비중 변화 추이를 연장하여 계산하였다.15) 

한편 해방 전과 후의 광업 중분류에는 차이가 있다. 해방 전에는 비철금속 광석과 

제련품의 생산량 통계가 각각 제시되어 있지만, 해방 후의 자료에는 일정한 금속함

유량 기준으로 환산한 생산량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16) 또 해방 후 통계에서는 분리

되어 있는 염(천일염)과 토사석이 해방 전 통계에서는 비금속광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41~60년의 추계 계열에서는 석탄, 금속광업, 비철금속, 비금속광업, 염․

토사석의 5분류로 구분하고 해방 이전 및 이후의 계열에 맞추어 연결하였다. 

3. 1940~44년 공업 생산통계

<표 1>의 자료 중에는 생산통계가 1940년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서는 1940~44년의 통계를 작성하고 그것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기초하여 작성

한 1911~40년 계열과 1940년에서 접속하기로 한다. 1940년대 전반의 생산통계는 

대개 공장생산 통계이지만 통계연보의 생산통계는 가내공업 생산도 포함하고 있어 

양자의 성격이 상이할 뿐 아니라, 품목의 세분화된 정도가 다르고 수량 단위가 다

른 경우도 많다.17) 따라서 광업처럼 품목별 통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

13) 1941년 단가는 [9], 1955년 단가는 [25]에서 구했다.

14) 1940년대 전반기의 부가가치율은 석탄광업 67.2%, 금속광업 72.2%, 비금속광업 71.5%, 

비철금속 45.4%이며, 염․토사석은 비금속광업과 같은 71.5%를 적용하였다. 해방 후는 순

서대로 각각 59.4%, 65.0%, 53.5%, 38.5%, 59.7%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다. 

15) 따라서 남한의 생산비중은 점점 작아져 1941년에 27.3%였으나 1944년에는 24.0%로 감소하

였다. 

16) [25]에 의하면 광종별로 기준함유율이 다른데, 금, 사금, 은은 100%, 철광, 연광, 아연광은 

50%, 동광은 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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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표 3> 해방 전 철강제품 생산량(톤)

　 자료번호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선철 [3] 294,523 296,058 246,083 298,466 318,674 517,892* 543,663*  

普通銑 [1] 293,314 311,000 233,943 278,432 367,647 514,469 522,466 

普通銑 [6] 287,322 628,134 

선철 [10] 295,373 233,943 365,467 520,251 

강철 [3] 106,246 111,677 108,990 156,990 179,152 127,929*  128,301*  

강철 [10]  91,728 76,318 110,170 72,025

강철 [11] 133,032 172,227 139,172 111,612

보통강강괴 [2] 93,602 93,664 116,545 127,841 101,534

보통강강괴 [6] 　 93,131 　 　 　 　 99,883

보통강강재 [1] 87,847 75,262 76,318 91,311 104,360 95,081 68,049

보통강강재 [3] 91,489 76,918 75,640 87,687 113,922 95,081 67,637

보통강강재 [6] 73,160 72,025

鍛鋼 [1] 　 4,001 3,616 4,326 3,099 2,815 2,120

鑄鋼 [1] 7,432 10,877 10,794 12,412 14,378 14,548

특수강 [3] 2,409 6,202 10,132 14,100 17,271 20,063 20,067

특수강 [1] 2,419 6,202 10,132 14,100 17,271 20,067 20,594

특수강鑄鋼 [6] 2,904 2,993

특수강鋼材 [10]/[6] 2,639 10,132 17,271 20,249

ferro-alloy [3] 486 1,645 1,576 1,594 2,596 6,171 7,605

ferro-alloy [1] 1,454 1,536 2,291 2,596 6,168

합금철 [10]/[6] 1,260 1,305 1,536 　 1,519 　 9,315

製鋼原鐵 [2]/[6] 13,744 36,975 52,786 58,513 52,992 51,158

제강원철 [1] 74,602 72,662

주: *는 자료상의 추정치. 볼드체는 추계에 이용된 데이터.  

통계 작성에는 ‘앞 시기의 통계와도 비교적 정합적이며 긴 시계열을 제시하는’ 자

료를 이용하였는데, 일부 품목에서는 자료의 선택이 쉽지 않았다. 예컨대 강괴, 강

재, 鍛․鑄鋼, 선철 등은 생산력확충계획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이어서 통계수

17) 예컨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방직공업 제품은 면직물이라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광

폭, 소폭별로 수량단위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본 논문이 이용하는 자료에는 면직물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자료를 보면, 석유 생산량이 1940년까지는 무게 단위, 이후는 

부피 단위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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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자료 간에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을 기대했지만 <표 3>에서 보듯이 상이하였다. 

[3]의 선철․강철 통계는 1911~40년 계열의 수치와 이어지고 특수강․합금강

(ferro-alloy) 통계는 모두 1944년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들 4품목에 대해서는 [3]

의 수치를 선택하였다.18) 단, 1943․44년의 선철․강철의 수치는 추정치이므로 그

에 가장 근사한 수치를 보이는 [1]의 수치로 대체하였다. 강재와 단강․주강의 생

산량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1] 뿐이므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의 수치

를 택하였다. 제강원철 생산통계는 [2]에서 1943년까지를 취하고 [6]으로부터 

1944년의 수치를 추가하였다.

이 외에 시멘트, 유안, 인조석유, 알루미늄 등 중요한 품목의 생산량 수치가 자

료들 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자료 [1]의 수치를 선택하였다. 또한 생

산력확충계획 실적통계에서 1944년 4/4분기의 결락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를 부풀려 보완하였다. 1944년 생산량 수치가 결락된 경우나 

중간 중간에 수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 생산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 재화의 생산량, 원료소비량 등과 같은 다른 정보

를 이용하거나 선형 補間하거나 이전 생산 증감 추세로 補外하였다.19) 금속제품 

생산에는 독립제련소가 생산한 금․은․동․연․아연이 포함된다. 독립제련소는 

은․동․연․아연의 대부분과 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다. 1943․44년에는 금광

산 정리에 의해 독립제련소에 의한 금 생산은 거의 중단되었지만 생산력확충계획산

업인 동․연․아연의 생산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독립제련소의 생산통계는 앞의 

<표 2>에서 정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품목은 92개이며, 가중치를 알 수 있는 77개 품목의 가중치 

합은 54.5%이었다.20) 품목별 가중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40년 생산액을 

18) [3]의 선철은 보통선과 低燐銑의 합계로 생각된다.

19) 비슷한 다른 재화의 생산량 추이를 이용한 것은 1944년의 청주, 소주, 탁주, 1943․44년의 

견․인견교직물과 마직물 등의 생산통계이며, 1942․43년의 가마니, 새끼, 돗자리 등의 생산

은 원료생산 정보를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타올, 장갑, 대두유, 낙화생유, 면실유와 같은 

각종 식물성유지 등의 생산량은 선형 보간으로 보완하였으며, 제지펄프와 화차 등은 이전 생

산 증감 추세를 연장하여 보외 추계하였다.

20) 가중치를 알 수 없는 품목은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같은 경금속과 항공휘발유, 인조석유, 초

산 등 화학공업 제품이다. 대체로 1930년대 말 또는 1940년대 초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대체

로 증가추세이지만, 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殖銀

調査月報󰡕978호, 1944.11․12,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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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21) 따라서 54.5%라는 수치는 본 추계에 포함된 품

목이 1940년 공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런데 1940년도 공산액에서 

단가를 알 수 있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62%이며 그 정도의 품목을 갖고 기준 연도 

대비 1940년의 생산지수를 계산하였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54.5%라는 수치는 공

업생산의 추이를 파악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많지 않은 품목으

로 반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인 것은 중요 품목이 대체로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공업 업종별로 보면 커버리지가 달라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

다.22) 

이들 각 품목의 1940년 대비 생산증가율에 가중치를 곱하여 공업 업종별로 합산

하면 업종별 수량지수가 된다. 또한 이를 1940년 공업 업종별 생산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면 공업 수량지수가 된다. 다만 이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이므로23) 

실제보다 생산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이 있다. 부가가치는 1911~40년 계열의 1940년 

업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로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24) 그것을 1941~44

년 추계 계열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해방 후의 남한의 생산통계와 연결하기 

위해 식민지기 공업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남북으로 분할해야 한다. 1911~40년에 

대해서는 김낙년(2008)이 작성한 비율을 사용하며 1941~44년에 대해서는 남북의 

공업 생산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남한 생산비율의 추세를 1944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남한의 생산비율을 삼는다. 이 비율을 남북 분할에 사용하며, 총액

의 남북분할은 업종별 생산을 가중 합산하여 구한다.25)

21) 몇 개 품목, 예컨대 특수강과 합금강, 단․주강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선철, 

강철, 강판, 기타 강재, 금속 정련품 등 중일전쟁 이후 생산통계 발표가 금지된 품목에 대해 

󰡔昭和15年民營工場生産額集計󰡕에서 1940년의 생산액을 파악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이 

공장생산액집계에는 선철, 강괴, 강재의 생산액 합보다 훨씬 큰 금액의 금속정련품이 있는데, 

경금속, 특수강, 함금강, 단․주강 등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치를 추정하였

다.

22) 공업 업종별 커버리지는 제1차 금속이 99%, 섬유․의복․가죽․신발류가 75%인 반면, 금속

제품․기계류는 15%, 가구․제재․목제품은 0%이며 그 외의 공업은 35~60% 정도이다. 관

련 품목이 하나도 없는 가구․제재․목제품의 수량지수의 추이는 공업 전체의 추이와 같다고 

가정한다.

23) 







.  , 는 가격과 생산량, 하첨자 0과 는 기준연도과 비교년

도를 나타냄. 

24) 이 시계열의 부가가치율은 1966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다(김낙년 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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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작성한 1940년대 전반의 공업생산 통계는 대개 생산력확충계획과 관련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주로 공장의 생산통계라고 할 수 있다. 가내공업은 식민지 

초기에 전체 공산액의 80%를 차지했으나 1930년대 말에 20% 정도에 불과하고(박

기주 2006) 1940년대에는 그보다 더 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내공업으로 남은 

것은 대부분 자가소비 목적의 간장, 된장, 탁주, 소주 등의 음식료품과 볏짚 제품

과  일부 의류제품이었다. 다행히 1940년대 생산통계 추계에는 중요한 가내공산품

인 가마니와 새끼(繩)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장․된장 등의 통계가 없으나 전체 추

세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4. 1946~60년 공업 생산액 통계

여기서는 생산통계를 알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1945년을 제외하고 

1946~60년의 생산액을 추계한다. 추계의 실마리가 되는 자료는 <표 1>의 [25]이

다. 해방 이후의 여러 통계서에 실린 생산통계는 단편적이며 수량만을 제시하고 있

어서 그것만으로 생산액의 추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자료 [25]에는 

품목별 생산통계가 망라되어 있어 국민소득 추계에 포함된 각 품목의 생산량과 단

가를 알 수 있다. 1953~58년의 국민소득 추계는 뒤의 <표 5>에서 보듯이 그 후 계

속 수정되었지만, 수정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다. 따라

서 여타의 통계서에서 누락된 품목이나 품목별 생산비중 계산에 필요한 단가는 이 

자료에 의존한다. 단, 생산량은 가능한 한 1946년까지 소급, 추적하였으며 이하에

서 설명하듯이 추계 방법도 일부 개선하였다.

1946년 이후의 공업 생산통계는 자료 간에 수치가 달라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자료는 상공부 및 내무부통계국(또는 경제기획원) 자료([16]~[21])와 한

국은행 자료([10]~[15])로 나눌 수 있다.26) 한국은행 자료는 상공부가 작성한 통

계 외에 농림부, 각 협회 등으로부터 얻은 수치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는 상공부 

25) 결과에 의하면 남한의 공업 생산비율은 1940년의 45%에서 1944년 36%로 하락하였다.

26) 1960년대까지 공업 생산통계가 여러 기관(상공부, 海務廳, 전매청, 재무부, 대한방직협회, 

澱粉공업협회 등)에서 작성되었으며, 한국은행과 내무부통계국(후에 경제기획원)은 각기 그

것을 수합해서 통계서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양 기관의 통계서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이나 오

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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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다른 값을 보여주기도 한다. 위 두 그룹의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DB를 만

든 후 이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연도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22]~[25] 등)

를 참고하여 DB를 보완하였다. 통계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동

떨어진 수치부터 제거해 나갔으며 수치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는 자료 [25]의 수치

와 가까운 것을 택하였다.27) 예컨대, <표 4>에서 보듯이 면직물의 생산량은 상공

부와 한국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다른데, 자료 [25]는 상공부의 것을 선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수치는 주석에 대한방직협회 산하분만 포함하고 있다는 내

용이 있고 그보다 상공부의 수치가 더 크므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차 작성된 시계열은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과정을 

거쳤다.

<표 4> 해방 후 면직물 생산량 통계 비교 (천 평방 야드)

자료번호 1946년 1948년 1950년 1952년 1954년 1956년

[17]   63,859 60,028 115,139 146,563 

[18] 24,613 34,218 63,859 60,028 115,139 146,563 

[12] 27,682 57,355 43,191 73,039 103,525

[25]  115,139 146,563 

자료: <표 1> 참조.

첫째, 모든 생산품목을 1970년 개정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분류하였다. 

1950년대 당시의 산업분류는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에서 기타공업(39, 

KSIC 코드, 이하 동일)28)으로 분류한 ‘인조빙’을 식료품공업(31)에 포함시켰으며, 

소금은 재제염만 공업에 포함되는데 [25]에 수록된 소금은 모두 천일염으로 생각되

므로 화학공업(35)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5]에서 화학 및 화학제품 공업에 속해 

있는 합성수지 제품을 기타공업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들 품목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 후에도 화학 및 화학제품 공업의 생산 추이는 

27)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누년표의 마지막 연도의 통계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른 자료와 모순될 경우에는 그것을 버렸다. 동일한 기관의 자료 간에도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다른 기관의 자료와 일치하거나 장기 계열로 제시된 것을 선택하였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자의적인 판단도 필요하였다. 

28) KSIC 공업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음식료품․연초(31), 섬유․의복․가죽․신발류(32), 가

구․제재․목제품(33), 인쇄출판․紙제품(34), 화학․석탄․고무제품(35), 토석․유리제품

(36), 제1차 금속(37), 금속제품․기계류(38), 기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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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변하지 않았다.

둘째, 통계치의 분할 또는 추세연장을 통해 개별 품목의 생산통계를 보완하였다. 

예컨대 수산가공품 통계가 1948년 이후는 6분류(소건품․염건품․자건품․염장품․

염신품․해조류)이지만 1947년 이전은 3분류(건어․염어․기타)로 되어 있다. 1949

년 이후에 대해 두 분류의 값을 비교해보면 건어는 소건품과 자건품의 합, 염어는 

염건품과 염장품의 합과 같으므로 1947년 이전의 값을 1949년의 비율로 분할하였

다.29) 그러나 3분류의 기타는 6분류의 염신품․해조류의 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1949년을 기준으로 기타의 추세와 염신품․해조류의 추세가 같다고 보고 

1947년 이전의 생산량을 소급 추계하였다. 추세연장은 관련 있는 다른 품목의 생산

량이나 가격계열을 이용하여 통계를 보완할 때도 사용하였다. 예컨대 제재품의 생

산량은 1955~58년의 값만 알 수 있는데, 임업의 용재(用材) 생산추이를 이용하여 

전후의 값을 추계하였다. 搗精額은 1953~58년의 정부 도정만 있으므로 민간 도정

을 포함하는 추계가 필요하다. 1953~60년의 경상가격 도정액(한국은행조사부 1966)

을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김낙년․박기주 2007: <표 1>의 경제기획원 1961)로 나누어 

불변가격 도정액을 산출하고, 1946~52년의 불변가격 도정액은 불변 생산액과 미곡

생산량간의 관계와 미곡생산량 통계를 이용하여 연장하였다.30) 

셋째, 통계가 누락된 연도를 보완하였다. [25]에서 생산량 통계 없이 불변생산

액만 있는 품목이 있다. 이중 상당수는 중분류별로 ‘일정한’ 지수를 이용하여 1955

년 생산액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31) 지수가 다르게 계산되는 품목의 불변생산

액은 실제 조사의 결과로 보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지수로 연장한 품

목에 대해서는 재추계가 필요하다.32) 또한 1955년 이외의 연도에서 통계가 누락된 

29) 1948년의 값은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1949년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30) 1953~60년에 미곡 생산량과 도정 불변가격 생산액은 높은 상관관계(0.95)를 보였다. 전자 대 

후자의 배율(0.185)을 1946~52년 미곡 생산량에 곱하여 불변가격 도정액을 계산하였다.

31) 이들 품목의 1955년의 생산액은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의 결과로 보이며, 이를 

일정한 지수에 의해 전후 연도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식료품공업에 적용한 지수는 

1953~58년에 80.5, 82.2, 100.0, 122.3, 117.7, 141.6이다. 그런데 이 지수는 식료품공업 

생산지수의 추이와는 무관하다. 

32) 이는 ‘일정한’ 지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1953~58년 뿐 아니라 

전후의 연도를 포함한 추계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고추장, 기타 식료

품, 과자 세 품목의 불변생산액 지수를 보면 고추장과 기타식료품은 주 31)의 지수와 같지만 

과자는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을 새로 추계하고 과자의 불변생산액은 자료 그대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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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있다. 이는 실제로 생산되었지만 조사가 미비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33) 관련 품목의 생산액 추이를 이용

하여 보완하였다. 예컨대 자전거부속품 생산통계의 누락을 자전거 생산통계의 추이

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식이다. 혹은 동일 업종 내에 시계열이 완전하고 비중이 

큰 품목의 불변가격 생산액 추이를 이용하여 생산액 계열을 연장하였다. 예컨대 

1955년 생산액만 있는 고추장은 간장․된장 생산액 합계의 추이를 이용하여 불변가

격 생산액 계열을 연장하였다. 도축은 1951년 이후의 생산액만을 계산할 수 있는

데, 식료품 공업 총생산액의 추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머지 품목들의 생산액 

합계와 같은 추이로 1946~50년의 생산액을 연장하였다. 

넷째, 중분류별 생산액(1955년 기준 불변가격)에 [25]의 소득률(=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합하여 1955년 기준 불변가격 공업 부가가

치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일부 업종의 경우는 자료의 부족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

으로는 일부 연도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업종의 부가가치나 한국은

행의 다른 추계 계열을 이용하여 연장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인쇄출판업의 경우, 

1959~60년은 해당 업종의 한국은행 추계(<표 5>의 계열3)의 추이를 이용하여 연장

하고 1946~52년은 본 추계의 紙類․紙類製品業의 추이를 이용하여 연장하였다.34)

이상에서 보완한 1955년 기준 불변가격 생산액을 KSIC 중분류별로 정리하였

다.35) 이 불변가격 생산액은 명목액을 파세 물가지수로 나눈 것과 같다.36) 파세 

물가지수는 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하는 편향이 있으므로 이 불변가격 생산액 추이는 

생산 증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장기 시계열의 작성

해방 전후를 관통하는 공업 생산액의 장기 계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

33) 생산을 시작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예컨대 精糖은 1953년)이나 새로 등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품목은 보완하지 않았다. 

34) 靴類․衣類․裝身品 공업과 家具․裝置品 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앞뒤 연도의 값을 추정하였

다.

35)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추계에는 공업이 20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식민지기의 통계와 

KSIC의 9분류에 따라 통합하였다. 

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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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그것은 해방 전의 공업 생산액 추계와 해방 후의 추계의 기준가격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1911~40년 계열의 1940년 업종별 불변생산액을 1940

년대 전반기 업종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1944년까지 연장하고 공업 전체의 불변생

산액 시계열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한다. 이리하여 1935년 가격의 1911~44년 불

변생산액 시계열이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1935년과 1955년으로 기준가격 연도가 다른 두 시계열을 접속 가능하

도록 조정해야 한다. 김낙년․박기주(2007)는 해방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하고 GDP 연결에 이용한 바 있지만 그것은 비공산품과 무역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공업 생산통계를 연결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는 부적합하다. 한국은행이 작성

한 서울 도매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별 품목별로 1935년과 

1955년의 단가를 직접 비교하여 환산율을 만들었다. 해방을 전후한 약 20년 동안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고 남북 분단에 의한 생산 구성의 차이도 있었기 때

문에,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피셔 산식을 이용하였다. , 는 각각 단가와 생산

량을, 하첨자는 연도를 나타낸다.

환산율  ∙  


이 환산율 계산에 이용된 것은 5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가중치, 즉 공업 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는 1935년이 50.6%이고 1955년이 38.4%이다. 커

버리지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두 기준연도의 가격 차이를 파악하기에 부족한 정도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품목의 단가로부터 계산한 환산율은 57,589이다. 이

는 두 기준연도 간의 공산품의 가격상승 배율에 해당하며, 김낙년․박기주(2007)의 

서울 소매물가지수보다 낮고 한국은행 도매 물가지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37)

총액의 환산율 뿐 아니라 공업의 9분류와 광업의 4분류별로도 환산율을 작성하여 

적용함으로써 각 시계열을 중분류별로도 연결하였다.38) 이로써 본 논문은 1935년 

가격 기준의 1911~44년과 1955년 가격 기준의 1946~60년 시계열을 KSIC 업종별 

37) 1936년을 1로 할 때, 김낙년․박기주(2007)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63,351, 한국은행 도매물

가지수는 55,600, 소매물가지수는 69,766이다.

38) 단, 금속제품․기계기구(38)는 전구 한 품목의 단가만 비교가능한데 그 가중치가 매우 낮고 

계산결과가 정상치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공업 전체의 환산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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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총액별로 연결함으로써 광공업 생산통계 장기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표 1>에 광업과 공업의 총 생산

액과 총 부가가치 장기 계열만 제시하고 각 업종별 장기 계열은 별도의 홈페이지

(http://www.naksung.re.kr/papers/2010-4.pdf)에 제시하였다. 유의할 것은 1911~ 

44년 계열은 중분류별로 실질화한 금액의 합이 총액을 실질화한 것과 일치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1911~40년 계열이 가법성을 유지할 수 없는 피셔지수로 실

질화되었기 때문이다. 

Ⅲ. 추계 결과의 비교와 분석 

1. 기존 추계와의 비교

일본 대장성관리국 편(1947)에는 1936, 1937, 1939, 1941, 1943년 조선의 공업 

생산액이 제시되어 있다. 해방 후 발간된 <표 1>의 [6]에도 동일한 성격의 1942년

도 공장 생산액이 제시되어 있다. 양 자료에 나와 있는 공업 생산액을 통칭하여  

󰡔역사적 조사󰡕의 추계라 하자. 󰡔역사적 조사󰡕의 1930년대 후반 3개년의 공업 생산

액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있는 공장 생산액이며 1941․42년 통계도 그 출처가 

鑛工局으로 이전 통계와 마찬가지로 공장 생산액이지만, 1943년은 조선은행의 추

정액이다. 󰡔역사적 조사󰡕에 실린 불변생산액은 이 명목생산액을 조선은행의 1936

년 기준의 도매물가지수로 환산한 것에 불과하다. 堀和生(1995) 역시 이 명목생산

액을 1934~36년 기준의 물가지수로 재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39)

<그림 1>은 1936~44년의 공업생산 추이에 대해 본 추계 결과를 堀和生의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堀和生은 공업생산의 피크가 1942년이었다고 하지만, 본 

추계에 의하면 식민지기에 공업 실질생산액은 1940년을 100으로 할 때 1936년에 

57.3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1년에 105.1로 피크에 도달하며 이후 감소

하여 1944년에 84.8이었다. 남한만을 보면, 역시 1940년을 100으로 하여, 1936년

이 65.6이고 1941년이 100.4로 피크이며 1944년은 67.1로서 거의 1936년의 상태

로 돌아갔다. 전시 하에 경공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공업의 비중이 컸던 남한에서 

39) 그 차이는 모든 공업 업종에서 󰡔역사적 조사󰡕의 실질생산액이 堀和生(1995)의 실질생산액의 

1.074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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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위축이 보다 현저했음을 말해준다. 

당시 공장 생산액이 공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생산액으

로 공산액의 추이를 보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적 조사󰡕나 堀和生의 실질생산액 통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1943년 생

산액이 실제의 생산액이 아니라 조선은행의 추정액에 불과하므로 1943년의 실질생

산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역사적 조사󰡕의 공

업 생산액에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공장 생산액과 마찬가지로 정곡업 생산액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료품공업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다.40) 셋째, 업

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의 명목 생산액을 동일한 도매물가지수로 나

누어 불변가격 생산액은 계산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매물가지수는 모든 산업의 

중요품 가격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서 공산품 뿐 아니라 1차산품의 가격변동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 생산액의 디플레이터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

다.41) 

󰡔역사적 조사󰡕에 기술된 개별 품목의 생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추계처럼 

1941년이 공업생산의 피크였던 것 같다. 식료품공업에서 가내생산의 비중이 큰 소

주, 탁주 생산이 1941년을 피크로 하여 감소하였다, 면직물은 계속 생산량이 감소

하였으며 면사와 생사 생산량 역시 1941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화학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안의 생산량도 1941년이 피크이고 암모니아 가스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魚粕과 정어리기름 생산량은 1942년에 급감하였다. 이처럼 공업생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 품목은 1941년을 피크로 하여 1942년에 감소로 돌

아선 경우가 많았다. 증산을 보인 것은 오직 금속공업뿐이며 화학공업에서는 정어

리 회유에 이변이 생겨 수확이 격감하고 유지공업이 부진하였다. 기계기구공업도 

자재난과 금광산 정리로 인해 정체하고 있었다. 

40) 정곡은 곡물의 단순가공에 불과하므로 보통 정곡 활동만을 공산액에 포함한다. 원료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곡의 생산액을 그대로 포함시키면 식료품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왜곡이 생긴다. 󰡔역사적 조사󰡕에 의하면 식료품공업의 비중은 1941년에 26%, 1942년에 22%

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41) 앞에서 언급한 자료 [4]에도 1940~43년의 공업 생산액 통계가 있으나 그중 1941, 1943년은 

추정액이어서 검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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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36~44년의 공업 생산지수 추이(1940년=100)

자료: 堀和生(1995); 본 추계의 DB.

해방 후 한국은행은 주요 물자 생산량에 의거하여 1936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광

공업 생산액을 집계한 적이 있다(한국은행조사부 1953). 이것에 의하면 1936년 대비 

남한의 공업생산은 1949년에도 40%에 달하지 못하였으며 광공업 전체로 겨우 

40%를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사는 극히 부정확한 것이지만 해방 후의 광

공업 생산의 추세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기획처경제

기획국에서 작성한 1948~51년의 공업생산 추계도 있지만,42) 공식적으로는 한국은

행이 추계한 1948~52년 공업 생산액이 최초로 생각된다.43) 다음 <표 5>의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에 추계 결과인 총액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 한국은행의 두 

추계를 ‘간이계열’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간이계열에 따르면 공업생산이 1949년까

지는 증가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1951년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였다. 

해방 이후 국민소득 추계는 1950년대 후반 한국은행에 의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은행이 1953년부터 1958년까지 6개년의 국민소득을 추계한 과정

과 결과는 <표 1>의 [25]에 실려 있다. 이후 계열은 계속해서 연장되었으며, 자료

의 보완, 기준연도의 변경, SNA의 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의 추계치도 수정되었다. 

이후 󰡔국민소득계정 1984󰡕에서 UN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즉 1968 SNA)에 따라 

한국의 국민계정이 재추계될 때 1970년 이후의 계열만 새로운 체계를 따랐으며, 

42) 한국은행조사부(1955), pp.65, 89, 138에 그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43) 이는 한국은행조사부(1961)의 서술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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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전의 계열은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따라서 1953~70년의 국

민소득 추계치는 기준연도에 따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계열로 나눠진

다. 

<표 5> 1953-70년 국민소득 추계 계열

계열 통계서 기준연도

1 󰡔韓國의 國民所得 4286-4291󰡕; 󰡔경제통계연보󰡕(1960)
1955년

1' 󰡔경제통계연보󰡕(1961-64)
2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 󰡔경제통계연보󰡕(1965)

1960년
2' 󰡔경제통계연보󰡕(1966)
3
󰡔韓國의 國民所得計定󰡕(1967); 󰡔國民所得年報 1968(1953-1967)󰡕; 

󰡔國民所得年報 1969󰡕; 󰡔國民所得年報 1971󰡕; 󰡔경제통계연보󰡕(1967-72) 1965년

4
󰡔國民所得年報 1972󰡕; 󰡔韓國의 國民所得 1973󰡕; 󰡔韓國의 國民所得 1975󰡕; 

󰡔경제통계연보󰡕(1973-78) 1970년

5
󰡔韓國의 國民所得 1978󰡕; 󰡔韓國의 國民所得 1982󰡕; 󰡔國民所得計定 1984󰡕; 

󰡔경제통계연보󰡕(1979-) 1975년

기준연도는 광공업 센서스가 실시된 연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준연도의 변경이 

단순히 불변가격 수치들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센서스 등의 자료에서 수집된 정보

를 활용한 경상가격 수치의 수정으로도 이어졌다. 예컨대 공업의 각 계열별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계열1에서 2로 바뀔 때와 계열2에서 3으로 바뀔 때 1953년 이후 모

든 연도에 대해 경상가격 수치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

기의 국민소득 추계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열을 보완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

된다. 이에 비해 계열3에서 4로 갈 때는 1963년 이후의 값만 수정되었다.44) 따라

서 1960년까지의 생산통계는 계열3에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해방 후 1946~60년에 대한 본 추계 결과와 한국은행의 추계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간이계열에서 1946~47년은 생산액 추계 통계이므로 그

것을 1949년의 총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액으로 환산하여 

연장하였다. 간이계열은 1946~55년이며,45) 계열3은 1953~60년의 수치이다. 그림

44) 계열4에서 5로 갈 때는 광업의 경우 1961년 이후의 값만 수정되었지만, 공업에서는 계열5가 

새로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되어 공업 자체의 범주와 그 안의 중분류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거의 모든 연도의 값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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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1948~49년에서 본 추계와 한국은행 간이계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

지만, 그 외의 연도에서는 대체로 본 추계와 한국은행 추계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

고 있다. 1953~60년의 본 추계(1955년 가격기준)와 한국은행 계열3(1965년 가격기

준)을 비교하면, 본 추계의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

다. 물론 이것은 총액의 추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며, 중분류별로는 반드시 총액에

서의 결과와 동일하지는 않다.46) 

<그림 2> 한국은행 추계와 본 추계의 공업 불변가격 부가가치 추이(1955년=100)

주: 1) 1955년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하였다.

    2) 본 추계와 간이계열은 1955년 가격기준이고, 계열3은 1965년 가격 기준이다.

자료: 한국은행조사부(1953); <표 5>의 계열2, 계열3의 통계서; 본 추계의 DB.

공업에서와는 달리, 광업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본 추계와 계열3 사이

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추계의 증가율이 1965년 가격기준인 계열3보다 크다는 

점이 뚜렷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불변가격 생산액은 생산을 과대평가하는 편

향을 가지며 기준연도로부터 먼 연도일수록 더욱 그렇다.47) 따라서 긴 기간의 장기 

45) <표 5>의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은 1948~52년의 추계의 간단한 결과표 외에 1953~62

년에 대해서도 ‘구 추계’라는 이름으로 결과표를 수록하였다. 양자 모두 1955년 기준 불변가격 

금액이어서 후자의 1955년까지를 간이계열에 접속하였다.

46) 중분류별로 본 추계와 계열3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1953~60년이다. 예컨대 음식료품 공업의 

경우, 본 추계는 계열3보다 전반에는 생산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후반에는 더 낮았다. 또한 섬

유․피혁․장신품 공업에서는 본 추계가 계열3보다 생산증가율이 낮았다.

47) 이는 명목생산액을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로 나누는 생산지수의 작성방식과 관련 있다.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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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을 만들 때에는 복수의 기준연도를 두고 각 시계열을 연결하여 장기 계열을 만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하나의 기준연도로 장기 계열을 만드

는 것과 기준연도가 다른 여러 계열을 연결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과제로 한다. 

<그림 3> 한국은행 추계와 본 추계의 광업 불변가격 부가가치 추이(1955년=100)

자료: <그림 2>와 동일.

2. 광공업 생산의 추이 분석

<그림 4>는 1955년 가격기준으로 조정한 1911~60년의 공업생산액 장기 추이를 

보여 준다. 물론 식민지기의 계열은 남한만을 분리한 것이다. 남한은 식민지 전반

기에는 전국 공업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3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하

여 1940년에 45%에 이르게 되고 그런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1944년에 이르러서는 

36.5%로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업 생산의 장기 추이를 보면 1920년대에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1930년대에 빠

르게 성장하다가 태평양 전쟁기에 돌입하면서 위축되었다. 해방 직후 일본과의 관

계 단절, 남북 분단, 경영자 및 기술자의 부족으로 공업 생산은 급감하였다가 1949

년까지 빠르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급감하였다가 1952

년 가격기준의 계열3의 기울기가 1955년 가격기준의 본 추계보다 완만한 것은 예상한 바와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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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말에는 원조의 감소, 재정긴

축 등의 원인으로 공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에 비할 바는 아니

지만 1950년대에도 전후 복구과정에서 공업생산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공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장기 추이(1955년 기준 불변가격, 백만 원)

주: 환에서 원으로 화폐개혁은 1962년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금액의 화폐단위를 현재의 원으로 환산

하였음.

자료: <부표 1>.

본 추계에 의하면, 생산액 기준으로 1953년에 1935년의 수준을 회복하며 1956년

에는 해방 전의 최고인 1941년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해방 전과 후의 연결

을 처음으로 시도한 溝口敏行(1975)의 결과와 상당히 다르다. 그는 남한의 광공업

생산이 1958년경에 1935년 수준을 회복하고 1963년에 이르러 1940년 수준을 회복

하였다고 한다. 본 추계와 溝口의 추계 간에 왜 이처럼 큰 차이가 생긴 것인가.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환산율의 차이이다. 溝口는 1963년의 광공업센서스

로부터 1935년의 품목에 대응하는 품목을 선택하고 양 연도의 가격배율을 1935년

의 생산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해방 전과 후의 생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환산율을 작성하였다. 즉 그의 환산율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인 셈이다. 반면 본 

추계의 환산율은 피셔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전자는 물가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 있으며 그 결과 溝口가 계산한 해방 후의 실질생산액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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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해방 전과 후의 수준 비교에서 본 추계와 溝口의 차이는 환산율의 차이

에 있는 것 같지는 같다. 1935년을 1955년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본 추계의 환산율

은 57,589이며, 溝口가 작성한 1935년과 1963년 사이의 환산율은 127,618이다.48) 

전자의 1955년이 후자의 1963년에 일치하도록 본 추계의 환산율에 1955~63년의 물

가상승률 230%49)을 곱하면 환산율은 132,455가 되므로 본 추계와 溝口는 환산율

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50)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생산액을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溝口는 

1963년의 업종별 명목액을 환산율로 나눈 업종별 실질액을 합산하여 총실질액을 구

하였는데, 그것은 1935년 생산액의 1.75배였다. 업종별 명목액 자체에 검토의 여

지가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기로 한다.51) 溝口는 1935년과 1963년 사이의 업종별 

실질생산액 배율을 1935년 업종별 생산액으로 가중 합산하여 1963년도 총 실질생

산액이 1935년의 1.75배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만일 업종별 실질생산액 배율을 

1963년의 업종별 생산액으로 가중 합산하면 총 실질생산액의 배율은 11.54배가 된

다. 따라서 사실에 가깝기는 1.75와 11.54를 기하평균한 4.5배이고, 그것은 본 추

계에서 1963년의 실질생산액이 1935년의 3.8배인 것과 비슷하다. 溝口처럼 두 연

도의 조정률을 1935년과 1963년 중 어느 한 쪽의 가중치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면 

그 결과는 실태와 크게 어긋날 수 있다.

이번에는 본 추계에 기초하여 공업 업종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생산액 

기준으로 남한의 생산비중은 식민지 공업화의 시기인 1930년대에 전반적으로 떨어

졌는데, 특히 화학․석탄․고무제품(35), 토석․유리제품(36), 제1차 금속(37)에

서 그러하였다. 반면 음식료품․연초(31)와 섬유․의복․가죽․신발류(32)에서 

남한의 생산비중은 1920년대까지 70% 내외이다가 1930년대 들어 오히려 80%로 

상승하였다. 경공업이 남쪽, 중화학공업이 북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이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중엽 이후에 남한 내 공업생산 구성의 

추이를 보면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다. 

48) 이는 溝口敏行(1975)의 제3.10표에서 1963년의 명목액을 실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49) 이 수치는 󰡔한국통계연감󰡕으로부터 작성한 것이다.

50) 본 추계에서 라스파이레스 방식의 환산율을 계산한 결과는 溝口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51) 溝口가 제시한 1963년 명목액은 한국은행 국민소득 추계자료에 제시된 것과 업종별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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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보듯이, 남한의 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식료품․

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으로, 이 둘의 비중은 전체의 70%를 

상회하였으나 전자의 비중이 1930․4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민지기 말

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인쇄출판․紙제품(34)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그것을 메운 것은 금속제품․기계류(38) 공업이었다. 이러한 추이로 보

건대 식민지 후반기에 남한에서도 산업구성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경제체제는 조선 내 자급체제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일본에 

의존하던 금속제품․기계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5> 공업 업종별 생산비중의 추이(%)

주: 분류번호에 대한 설명은 각주 28 참조.

자료: http://www.naksung.re.kr/papers/20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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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에 음식료품․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생산비중

은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업생산이 크게 감소

하였기 때문에 음식료품․연초공업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해 거의 1/3~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간장․된장 생산은 일본인의 철수에 의한 수요 감소로 인해 위축되었

으며 제분은 근대적 공장 3곳 중 1곳에 화재가 있었으며 가내공업적 소규모 공장이 

생겨났어도 생산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또한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해 곡물을 원료로 

하는 양조가 금지되었다. 음식료품․연초 공업은 이후에도 계속 그 비중이 하락하

고 있었던 반면, 섬유․피혁․신발류 공업의 생산비중은 해방 전에 비해 크게 낮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방 후에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두 공업의 생산

비중은 1948․49년에 약 70%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60% 초

반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50년대 말부터 감소하였다. 

이들 두 공업에는 원조물자에 기초한 소위 ‘3백산업’(면직물, 제당, 제분)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1952~57년에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면사․면포 생산 뿐 아니라 3백산업과 무관한 메리야스제품 등 식민지기에 한

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공업의 생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음식료품·

연초 공업은 수요의 성격상 생산 증가에 한계가 있는 연초나 도정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록 제분업과 제당업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비중이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태로 보아 그동안 3백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경제를 이

해해온 데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쇄출판·紙제품 공업은 해방 후에도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뿐

만 아니라 해방 전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던 금속제품․기계류 공업의 생산비중도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화학․석탄․고무제품 공업의 비중은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대근(2002, p.437)은 “1950년대의 공업구조

는 섬유․식품공업이 전체공업을 주도하면서 유리․시멘트 공업과 철강공업 등의 

생산재공업도 미래의 발전을 위한 힘찬 나래를 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본격적

인 공업화가 전개되는 1960년대 전반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지

만, 1950년대에 토석․유리제품과 제1차 금속 공업의 생산비중은 아직 미미한 증가

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광업 생산에 대해 살펴보자. 해방 전에 광업에서 남한의 생산비중은 

1920년대까지 10%대에 머물렀으나 1930년대에 금광개발이 활발해지면서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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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엽에 30%로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다가 1930년대 말부터 금의 필요성이 줄어

들면서 금광업에 치우친 남한의 생산비중도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1944년에 남한

의 생산비중은 24%로 그다지 낮지 않았는데, 이는 강원도의 탄광개발과 중석광의 

생산 증가 때문이었다.52) <그림 6>에서 보듯이 남한의 광업 생산은 1920년대보다 

1930년대에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금광산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물자원의 개발로 인해 생산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해방 직후 생산이 

급락하였으나 1949년까지 빠르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급감하였으며 1952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1953년에 1935년 수준을 회복하였으

나 해방 전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59년이었다. 이는 역시 해방 전의 금광개

발 붐에 상응하는 개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6> 광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장기 추이(1955년 기준 불변가격, 백만원)

주: <그림 4>와 동일.

자료: <부표 1>.

<그림 7>은 광업 업종별 구성의 추이를 보여준다. 금속광업에는 금속광물 뿐 아

니라 광산의 제련품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금속광업에는 비금속광물 뿐 아니라 

염․토사석도 포함된다. 해방 전 남한의 광업 구성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남한에는 

철광산이나 동광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광물은 대부분 金銀銅鉛 

52) 중석광은 1943․44년 광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남한이 그중 54%, 

66%를 차지하였다(<표 1>의 [6],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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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이며, 광산의 제련품 역시 대부분 금․은이었다. 

금광개발 덕분에 1930년대 중엽에 금속광업은 남한 광업 생산의 80%를 차지하

였다. 1930년대에 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은 일정하였지만, 금은 광석이 대부분 독립

제련소로 보내지면서 광산에서 제련되는 비철금속의 생산비중이 감소하고 독립제련

소에 공급되는 원료광석의 생산비중이 증가하였다. 제2차 대전이 발발한 1930년대 

말부터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요구는 약화되고, 특히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 타종 광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광산설비의 전용을 위해 1943년에 

금산정비령이 단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이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석광의 생산 때문이었다. 염․토사석이 포함된 비금속광

업의 생산비중은 식민지기 말까지 2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식민지기에 석

탄은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되었고 남한에서 강원도 일대의 석탄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말부터였다. 개발의 역사가 짧았던 탓에 식민지기 말에 석탄의 생산

비중은 10% 정도에 그쳤다. 

<그림 7> 광업 업종별 생산비중의 추이(%)

자료: <그림 5>와 동일.

 

해방 후에 광업 업종별 구성이 크게 변하였다. 금광산은 폐쇄된 지 오래되어 재

개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금속광업의 비중은 해방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

다. 그나마 1950년대 전반에 금속광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던 것은 대표적 수출품 중 

하나였던 중석광 때문이었다. 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은 1953년에 40%를 넘어섰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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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식민지기에 미미한 증가를 보인 비금속광업의 생산비

중은 해방 후 서서히 감소하였다. 비금속광업의 생산비중 감소는 염․토사석의 생

산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광업 생산이 식민지기와 비슷

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석탄광업의 생산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해방 후 빠르게 회복되던 석탄광업의 생산비중은 한국전쟁기에 20%로 하락하였으

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1950년대 말에 60% 수준에 이르렀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본 논문은 소위 통계의 공백기라고 하는 1940․50년대의 자료를 수집

하여 광공업 생산통계 시계열을 추계하고 그것을 전후의 시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장

기 통계를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광공업부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장기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각종의 자료로부터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로 공백기의 생산량 시계열을 작성하고 그것에 특정 연도의 품목별 단가

를 곱하여 불변가격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둘째, 1945년 통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방 전과 해방 후의 계열을 따로 작성하고 그 두 계열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환산율

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이렇게 작성한 시계열을 이전과 이후, 즉 1911~40

년 계열과 한국은행 국민소득 추계의 광공업 생산 계열과 연결하였다. 이 때 해방 

전의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남북한을 분리하였으며, 또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

가치 장기 계열도 작성하였다. 

광공업 생산은 1940년대 전반 태평양전쟁기에 크게 하락하였으며, 해방 직후 급

락하였다가 빠르게 회복되지만 다시 한국전쟁으로 다시 생산의 감소를 면치 못하였

다. 공업 생산에서 음식료품․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비중

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하다가 1940년 이후 차츰 하락하여 해방 후에는 6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후자의 비중이 점차 커졌다. 광업에서는 식민지기에 금광개발과 관련

하여 금속광물의 비중이 8할 정도였으나 해방 후에는 석탄광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

져 5할대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86회제국의회설명자료(1944년 12월)에서 ‘조선에서 物動 물자의 

몇 할을 자급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물동계획 자원 150개 품목 중 자급할 

수 있는 것은 40개 품목이라고 하였다. 일본 군부는 전시경제로의 전환이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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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으로 확신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생산력확충과 군수

확장으로 일본 경제는 팽창하였고 식민지인 조선 경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

격전을 노리고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자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특히 해상수

송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일본과 해협으로 분리된 조선의 재생산구조는 타격을 입

어 공업 생산은 마지막 3년 동안에 급감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본경

제는 1944년의 피크에 도달하기까지 생산이 유지되었지만, 조선이나 대만 경제는 

1940년대에 하락의 추세가 뚜렷하였다.

한편 해방 후에는 식민지기에 형성된 일본과의 재생산구조가 완전히 단절되고 남

북이 분단되고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생산이 다시 하

락하였다. 그 결과 공업생산은 생산액 기준으로 1953년에야 1935년의 수준을 회복

하며, 1956년에 이르러 해방 전의 최고인 1941년의 수준을 넘어섰다. 광업생산은 

1953년에 1935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해방 전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59년

이었다. 일본 및 대만과 비교하면 한국전쟁이 회복을 2년 정도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업생산 부가가치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은 1951년이면 1935년 수준을 회

복하지만 한국은 1954년에야 회복하며, 해방 전의 최고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일본

과 대만이 각각 1955년과 1953년이지만 한국은 1956년이다.53)

1940․50년대는 前後의 시기에 비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첫째는 통제경제기였다는 점이다. 1940년대 전반은 전시 통제경제가 심화

되었던 시기이며 해방 후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통제가 있었고 원조물자에 대한 배

급 통제가 있었다. 둘째는 무역의 위축기였다는 점이다.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온 무역은 1940․50년대에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며, 1960년대에 다시 확대

되기 전까지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박기주․김낙년 2009). 통제의 강화와 개방

의 후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은 통계의 공백기의 시계열을 작성하기 위해 1960년까지 품목별 생산통계

를 추계하였다. 1970년 이후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통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한국은행 추계에는 업종별 생산통계만 있을 뿐 품목별 

생산통계가 없어, 광공업의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품목별 생산통계를 

53) 대만과 일본의 수치는 각각 溝口敏行(2009)과 일본 총무성통계국(http://www.stat.go.jp/ 

data/chouki/08.htm)에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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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까지 연장하여 생산통계 시계열을 작성하고 그것을 한국은행의 계열과 비교

하는 것 또한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수집 가능한 자료로부터 통계공백기 

전후 시계열과 자료상의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복수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계하여 공백기의 

통계를 작성하였지만, 자료 간의 수치의 상이함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수치 

해석 및 처리에 더 나은 방법을 개발되면 공백기의 광공업 생산통계는 향후에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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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광공업 생산액(1955년 기준 불변가격, 백만 원)

연도 공업 광업 연도 공업 광업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1910 295 144 

1911 18,564 6,119 300 145 1936 103,874 36,733 5,150 2,989 

1912 20,078 6,645 335 165 1937 111,040 38,950 6,561 3,763 

1913 22,619 7,572 394 191 1938 121,503 42,420 8,859 5,139 

1914 26,016 8,640 373 183 1939 133,735 46,555 9,702 5,793 

1915 31,209 10,391 537 272 1940 158,368 54,131 8,983 5,590 

1916 31,093 10,321 736 395 1941 158,966 54,335 9,932 6,224 

1917 33,081 11,301 696 378 1942 135,784 46,412 9,443 6,189 

1918 36,442 12,382 912 493 1943 134,998 46,143 8,650 5,720 

1919 42,200 14,464 523 304 1944 106,294 36,332 9,113 6,055 

1920 40,899 14,312 412 248 1945 - - - - 

1921 45,700 16,016 510 307 1946 41,923 13,505 1,128 639 

1922 46,229 16,382 589 348 1947 45,382 14,855 1,769 997 

1923 50,790 18,071 599 353 1948 60,272 19,404 2,533 1,438 

1924 51,660 18,764 659 389 1949 78,096 25,299 3,577 2,022 

1925 52,929 18,976 713 408 1950 58,093 18,242 2,266 1,264 

1926 59,234 21,663 947 529 1951 57,297 18,813 1,309 735 

1927 60,605 21,943 916 531 1952 70,815 23,378 3,963 2,255 

1928 62,200 22,527 1,042 618 1953 101,318 32,753 5,477 3,162 

1929 62,306 22,694 1,030 613 1954 117,250 38,018 4,818 2,652 

1930 65,604 23,907 1,179 687 1955 149,508 48,777 6,712 3,717 

1931 63,041 22,959 1,428 812 1956 180,254 57,544 6,847 3,908 

1932 66,325 23,911 2,248 1,234 1957 201,785 63,954 9,301 5,183 

1933 73,777 26,282 3,044 1,657 1958 217,387 68,982 9,906 5,443 

1934 86,423 30,590 3,555 1,958 1959 237,431 74,961 11,681 6,369 

1935 96,944 34,455 4,577 2,628 1960 258,980 80,593 14,951 8,223 

주: 해방 전은 남한, 해방 후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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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and Analysis of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 Statistics in the 1940s and 50s

Ki-Joo Park*․Sang Yoon Ryu**

Abstract54)

  There is the so-called ‘blank period of statistics’ from 1940/1941 when the 
government stopped publishing official statistics to 1953 which was the starting 
year of the first National Income estimation of the Bank of Korea(BOK). This 
paper assembled documents and data and estimated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 by items of that period and linked it with the previous 
and post series to result in long-term series. Mining product was up and down 
before liberation and stagnated during 1st half of 1940s while manufacturing 
product decreased after having peaked at 1941. The product of both mining 
and manufacturing was increasing to 1949 after great decrease on liberation, 
The product restarted increase after Korean war’s interruption and the time 
when the product reached the supreme level of colonial period was 1956 in 
manufacturing and 1959 in mining. In manufacturing, the share of both food, 
beverage, and tobacco industry and fiber, clothing, leather, and shoes 
industry was 70% and decreased to 60% of manufacturing product and 
continued it after liberation. Being indebted by the development of gold mine, 
the share of metal mining was 80% of mining product in 1930s, while the 
share of coal mining increased finally to reach above 50% of mining product 
after liberation.

Key Words: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 composition in industries, deflator,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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